
口 특집/북한의 국어 사전 

F 국립국어연구휘에셔는 북한 국어 샤~} 천문가에게 의뢰하여 긋제학술회의에서 다 

푸지 못하였찌나 

모아이번 

언급원 

윗부분에 

매하여 보완상 

현내. 

가졌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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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우~t~학교 국어교육파 섰수》 

리 

낙북이 분단되고 반세기에 가까운 셰웰이 흐르는 동안 답북한 어어 사이에논 극성한 

벌어지고 있뉴헤， 아러한 남북한외 극성한 언어 차이쓴 황싹 이후 남북한잉 헌여 

쟁책의 차이로 빚어꺼 것이다. 곧 북한에서상 1954년 9~J.해 욕적인 새로운 

‘조선어철자법’율 제정， 사용하기 시작했으며(‘조선어철자법 i은 그 뒤 1966년에 ‘조선 

말규범집’으로 바뀌었고， 그 후 다시 이의 수정이 있었음)1) ， 1960년대 중반부터 이른 

바 평양어를 중심으로 한 문화어 운동을 천개함으로써 2) 남북한 사이에는 요늘날과 같 

심한 언어 차이가 생겨나게 된 

그리고 이러한 북한에서 사전들역시 국어 사전파싼 

1) 북한의 맞춤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온 최호철(1988) ， 유목상(1990) 참조. 
2) 북한의 운화어와 말다듬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것은 심재기(1988) ， 납기섬 • 검하수 

(19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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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의 성격， 배쩔， 3;풍 역상 장서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국어 사전은 사전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언어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해 주는 점 

에서 교육적 텍스트로서의 성격을 지닐 뿐만 아니라 규범적 텍스트로서의 기능도 한다. 

곧 국어 사전에서 제시되는 여러 가지 언어적 정보는 그 사전 이용자들에게 가장 표준 

적이고 규범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져 그들의 언어 생활의 길잡이 구실을 하기도 한다3) 

그러므로 한 나라의 국어 사전은 그 나라 국민들의 언어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앞으로 남북한 언어의 동질성올 회복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반드시 남북한 

공통의 국어 사안이 환찬씩어야 싼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갚 양엇보따도 어서 북한 국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 사전의 성격， 그 중에 국어 

사전들에서 어 살펴보고자한다. 

싹어 사전 가운데‘) 1962년에 ’과 

’〈제 2판)， 그리고 1992덤에 ’을 

검토의 대상요로 삼고자 한다. 그것은 ‘조선말사전’은 북한에서 편찬된 최초의 본격적 

인 국어 사전으로 그 이후의 북한의 국어 사전 편찬에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이며5)， ‘현 

대조선말사전’(제2판)은 이른바 문화어 운동에 따라 생겨난 새로 다듬은 말들이 전면 

적으로 반영씩어 있 ‘조선받대사전’은 가장 최근에 나온 

북한사전의 올림말 

국어 사전의 모든 올림말은 일정한 기준 아래 선정， 배열이 되어 하나의 구조를 이루 

며， 사전 이용자들은 그에 따라 자기가 알고자 하는 올림말올 찾아 필요한 언어적 정보 

나 지식올 얻게 된다. 그러므로 국어 사전 편찬에서 올림말올 어떤 원칙하에 어떻게 선 

정， 배열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이제부터 앞에서 밝힌 대로 ‘조선말사천’， ‘현대조선말사전’(제2판)， 그리고 

‘조선말대사천’홀 때상P 강 하여 찮한의 국어 사전들에서 올휩힘 야 에떻게 루에겨 왔 

는가를 

3) 이에 대하여은 
4) 북한의 국어 

조. 

5) 이병근(1990) 창소. 

흉재성 (1986) 참조. 
아여는 조채수(1 986) ，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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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1.1 올림말의 단위 

국어 사전의 올림말의 기본적 단위는 불론 단어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단어만올 

국어 사전에 올리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단어보다 크거나 작은 언어 단위들도 다 

양하게 올림말로 올려지는데， 이는 북한 국어 사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각 

국어 사전의 올림말의 단위를 구체적으로 보이면 다옵과 같다. 

칫L면， 단어 외에 공고한 그리고 접두 

에)도6) 올림말로 올려져 

캅’이란 둘 이상의 자립적 만써쌓아 말정 쩔yf되어 하나의 

전일적인 써나 개념옳 나타내는 단위를 뜻하는데，블써1 번 ‘인민대， 로동계급， 자 

본가계급， 항일무장투쟁， 낯익다， 손보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 당의 유일사상체계 ...... ’ 

와 같은 말들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고한 단어 결합은 하나의 전일적인 개념 

이나 돗， 명칭올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휘적인 단위가 된다고 봄으로써 7) 이를 올림말 

의 한 딴씩 집 였다‘ 그러나 이병근(1990)에서쩍하 있앗아 。l러한 공고한 

단어 컬합。l 합성 성구와는 어떻게 구분이 되혀‘ 꽁찌한 딴이 건압을 어디까지 

올림힐로 싼정쌀 것인까 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그리고 위에서 밝힌 것들 외에 하나의 단어(명사)처럼 보이나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 

하고 특정한 말과만 어울려 그 전체가 한 덩이로 쓰이는 것툴도8) 다음과 같이 품사 표 

시와 뜻풀이 없이 독립된 올림말로 수록하고 ‘:’올 찍었다. 

감때: 

o 감때 (가) 사납다 ...... 감때 (가) 세다 
머 21약 

t셔 

하지만 ‘다오， 달라’처럽 말로올린 것 

6) (* 
7) ‘꽁짜한 왔어 쩔합’써11 하여는 김용구(1986) ， 
8) 조써수0984， 1986)에서는 이러한 말용 ‘불구(적인) 어금’아라 부흑.J1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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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다. 그러나 아러한 척려늠， 용언의 경우 그 기본형올 해앓촉 수휴δ}눈 일반적인 

관례에 어긋나는， 일관성이 없는 것이다. 

한편， 고어의 경우에는 현대어와는 달리 통사나 형용사 어간에 각종의 모옴이 첨가된 

형태(*활용형)， 단어의 각종의 변종(*변이 형태)， 그라고 톡수한 형태도 올림말의 단 

위가 되어 었다. 그러한 예를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것거〔동)(옛) .•• 

ι커
 뿌
 
@g 

흘
-
그
 
그E
 

2) 

이 사전은 고유 명사， 고어 퉁을 올림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문화어 어휘를 올림말 

의 기본적인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올림말의 단위는 ‘조선말사전’의 현대어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올림말 단위에서 ‘조선말사전’과 달라진 정온， 그들 사회에서 정치적 

으로 만들어쳤거나 짜잘씩 수령이 썼다는 말을 가리키는 ‘ t썽엄’(조채수 01 올림 

말의 단위가 뤘 것야다‘ 이에 째한 몇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강냉이〔명} ..... 

o 강냉이는 밭곡식의 왕이다 ..... . 
방직〔명) ...•.• 

o 방직은 예술이다 ...... . 
천리마〔 명 } ...•. 

o 천리마의 고뼈률 튼튼히 틀어쥐다 ..... . 

그리고 ‘ 

‘달라다’를 

하고있다. 

올렴말로 수록했던 ‘얄라’를 

둬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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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말대사전 

‘조선말대사전’은 양의 두 샤천과논 달리， 방언과 고어， 이두를 부록으로 따딪 R아 

널리 실고 있는데， 잘링말의 던위혈 보면 야들을 저외한 올림말의 정우는 ‘현때겼선딸 

사진’(제 2판)과 거의 같다. 다맙 ‘현대조선얄사전’(쩌12완)에서 ‘달라다’를 기본형&로 

삼아 올렸던 ‘달라’를 ‘조선말사전’처럼 다시 활용형 ‘달라’로 싣고 있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껄합， 공:ι한 결합， 없부 표현싸 딴에의 변회 형태(*용언씩 

형)， 토(*어미)만올 올림말로 수록하였으며， 접두사， 첩미사 같온 파생 접사는 올림말 

로 올리지 않았다. 그리고 수록되어 있는 올림말틀도 거의 대부분이 단어이고， 그 외 

것틀쓴 퓨히 일부에 져내지 않눈다. 간단히 단어 외씩 첫둡의 예흘 짤연 다옴과 

불(올) 싸다 (불(을) 켜다) 

채키(률) 치다 (샤고를 저지룹다) 

옹라애이가다 〈용Ct가지 

가르케주다 (가르쳐주다) 

가사한다 (가야한다) 

지부헬어서 (종려세) 

(오니라) 

-고시리 (-고서) 

-니끼니 (-니까) 

고어(아두 포함)의 올립말 단위는 대체섞으로 방엎 빛 고어(이누)을 제외한 옳점딸 

의 그것과 비슷하다. 즉 고어는 단어와 단어 결합을 기본으로 하고， 토와 덧붙이 (*파생 

접사) , 성구， 속담，따고 활용챙 얼정싼 범위에셔 용힘말로 채택회에 있다. 

2. 1.2 올림말의 대상 

올림말은 언어학적 기준만에 의해서 선쟁되는 것온 아니다. 일반 • 공통 어휘가 아닌 

방언， 고쩌， 과학 기짧·전문 용쩌， 썽치·사훼 분야외 3쌓쩌 또는 

여부찰 싼단할 경우애표， 언어학적잉 기쫓 외에， 사전의 생격과 균.5::.. 잠재적 

그리고 사전 면찬자에 의해서 매개되는 이념 퉁이 개입하게 된다.(홍재성 : 1987) 

북한 좌어 사전찌 윷립말도 각 북어 사천이 편찬행 셔71에 따라 ? 용립말의 대쌍이 

되는 써휘들이 차이찰 보이는페， 이는 각 국에 사전이 펑싼될 당시씩 언어 정획짜 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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켠찬 목척에 따라 각 사전의 올렴말이 선청되었기 때문이다. 

1) .~선말사전 

‘셨얄사전’에서 대상으로 

(1) 현대 표준어 

(2) 널리 쓰이는 역사어와 일부 고어， 방언 

(3) 비표준어 

사회 정치 

한자어와 

잔문 기술 용쩌 

썩래어 

정리하면 않다. 

그리고 다음파 같은 말들은 이 사전의 올림말로 수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 

다. 

표준어나 

복합어 

명사 

‘-시키다’， ‘ 터/떠)리다， 좋으로 이루어 

(5) 그 뜻이 쉽게 파악될 수 있는 합성어， 파생어 그리고 단어 철합(일부는 사회 

적 실정을 고려하여 수록) 

실제에 있어서쓴 얄부 총족이냐 민족씩 이름이 아녔 홉 형사의 경우에요， 

명사가 공한 딴어 철합이나 ι성구， 쪼땅의 첫 말로 쓰쨌올 때에는 사천에 

고 있다. 다만 그러한 청우에는 다옴 예에서 보듯이 뭇풀이 없이 고유 명사 다음에 ‘:’ 

을 찍고 그 아래에 해당되는 공고한 단어 결합， 성구， 속담율 배열하였다. 

(高屬) : 

찌려 률병 

:Jl.려 밥먹(홈빠 -) ... . 

고려 자기(高農 磁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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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기술 전문 용어도 좁용 범위의 전문가 집단에셔 쓰이는 것과 넓은 범위 

의 것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실제 사션 펀찬에서 그 기준 마련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위에셔와 같이 올림말의 대상율 한정시키고 있는 ‘조선말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율립 

말의 전체척인 톡성온 한글학회 ‘큰사천’의 어휘가 대부분인 가운데 일부 새 단어들이 

율리어졌는데， 천문 용어의 경우에는 8.15 광복 후 북한에서 새로 형성된 사회 정치 

용어와 기술 전문 용어률 많이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조재수 : 1986). ‘조선말사천’의 

전품 용어의 갈래는 다옴과 같다. 

건설， 경제， 고고학， 교통， 교육， 군사， 금속， 기계， 기상， 광산， 농학， 역사， 임학， 

문학，몰리，미술，민속，법학，섬유，수산，수학，수의，생리，생물，장학，천기，총 

교，지리，지질，천문，철학，출판，체육，해운，화학，언어，연극，영화，옴악，의 

약. 

위에서 보듯이 ‘조션말사전’에서는 정치 용어가 전문 용어로 다루어지지 않고 었는 

데， 이는 정치가 그들의 사회나 일상 생활에서 가장 직첩척이고 일반척인 분야가 되었 

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조재수 : 1986). 

그리고 ‘조선말사전’에서 사회 정치 용어와 기술 천문 용어률 많이 싣고 있는 것은， 

편찬 집단온 •..... 사천의 정치 사상성을 높이며， 그의 당성율 고수하기에 척극 힘썼 

다. 편찬자들은 과학 연구 사업에서 주체률 확립할 데 대한 당의 가르침을 받들고 

형식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는 한 편 부르죠아 사상의 사소한 표현파도 천철히 

투쟁하였다. 이련 원칙척 립장온 이 사전의 올림말의 취사 션택과 그의 의미 주석， 

••.• 용례에 집중적으로 반영되였다 

편찬자들은 이 사천이 가지는 소백과 사천적 성격율 고려하여 과학， 기술， 예술 풍 

•.•..• 거의 모든 부문에서 비교적 혼히 쓰이는 각종 천문어들율 되도록 풍부히 수 

록하는 풍시에 이것은 ...•.. 현 시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롤 건셜하며， 나 

라의 기술 혁명을 촉진하는 사업에 직접 기여하게 훨 것이다. (‘K조션말사천》 간 

행을 끝내면서’ 중에서) 

라는 이 사천의 편찬 성척에 기인하는 것인데， 이률 통해서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 

로 사전 편찬에도 정치 사상생， 당성이 강초되고 있융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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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조선말사전(제2판) 

혀 샤전에서 올령망이 대상으로 삼은 어회븐 다음과 같다. 

) 문화어 

(2) 비규범어 

(3) 일부 역사어 

(4) 사회 정치 용어와 과학 기술 용어 

한자어와 밖씨 짜래어 

ι4ζ111 다음과 같tf 말ê 올림말로 싣시 앓51와. 

(1) 인민의 언어 생활과 인연이 없게 된 고유어와 문화어와 대립되는 요소 

성구 속담씩 첫 싼에로 쓰이지 명사 

고어 및 일부만 보밍 

볼때 ’(제 2판) 얄의 가장큰 

’가 ‘문화어’풍 바뀌고， 고어확 쪽히 일부를 제외한 방엽활이 올림말의 뎌1 

써서 제외된 것이è}ι 휠r 추 있는데， 그 ;겹꾀 ‘소선말사전’과 ‘떤혜수선말사전’(처12 't! ) 
에 수록된 올렴말에는 많운 차이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제 그 몇 예를 보이면 다옴과 

같다10) ， 

‘쏘선말사천’에눈 ‘현대조선말사전’(셰2판)에는 없는 

가가(家家) , 가가문전(家家門前) , 가가대소(呵呵大笑) , 가가하다(可흙-)， 가가 

호호이 (家家戶戶-)， 가각(숍刻) , 가간(家間) , 가간사(家間事)， 가겁다， 가멸다， 

가모티 ((옛) ), 가호 (00護). →아〔틴((뱃)) • 아가우〔맹)(방언)， 아결하다(雅蘭 

) , 아경에 

o ‘초선말사천’에는 없.Jl ‘현대조션말사션’(계a판)에는 있는 새 슬립말 

9) 조재수(1986)에 따르면 극히 일부만 보인다고 합. 
10)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것은 조재수(19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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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듬은 말올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쓰는가 하면 어느 한쪽에서는 본래말을 그대로 쓰고 

있고， 또 다듬은 말에 대한 파악도 말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다듬은 말과 본래말의 

씌 처리하여 수확하깐 것이다. 그썩하여 업부 다듬은 말틀 그 q듬온 말과 

, 그21한 경우에쓴 ‘R속〔명)=:>혈모술’이나 ‘수원〔명)( 

=:> 어미나우방’ 쌓이 다듬온 말로 이끊써 마듬온 말을 셨풍 유도한다는 컷이 

다. 

이상의 올림말 수록 원칙은 북한의 이른바 주체의 언어 이론에 입각한 것인데， ‘현대 

조선맘사전’(제2판)온 바로 이러한 올림땀 수록 원칙에 따라 옴립망올 싣고 있으며， 

‘현대조성항사션(쩨2판)의 올행않이 ‘쏘선말사전’과눈 딩 δl 문화어가 그 

때양이 된 것이 

」리고 ‘현대조선말사전’(제2판)은 ‘일러우기’에서 사전의 성격을， 

《현대조선말사전)(제 2판)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올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주체적인 사천폈싼 원칙과 리활에 하여 면찬한 우려 1삭 쩔풀이사전 

규정하고 있다 

이렇;11 볼 때 이 사쳤 역시 그들의 정치 사상성얘 바탕 위에서 썩찬꾀었음을 알 

~.Q.여， ‘조선말사전에서요나도 정치 사상성야 너 강화되고 있읍을 을 수 있다. 

‘현대조선말사전’(제2판)은 올림말의 기본적 대상에서 뿐만 아니라， 전문 용어의 갈 

래에서도 ‘조선말사전’과 차이를 보인다. 곧 ‘조선말사전’에서의 ‘교통， 광산， 해운’이 

광업， 해양’으 로 바뀌었으며， ‘교육， 균사， 섬유’가 제외현 rH신에 ‘경공업， 

(조재수: 1986). 

3) ~선말대사전 

ι조선말대사전’은 (1992년)어 

그리고 

악 경우와 

대사전인데，이 

’(제2판)얘 

아유에서인 것 

서의 올렴할왜 

12) 청순기 · 이기원(1984， 4-8)에서는 ‘우리 말 뭇풀이사전편찬의 기본원칙’이라 하여 다음 
의 네 가지툴툴고 있다. 
(1) 주체성의 원칙 (2) 당성， 노동 계급성， 인민생의 원칙 
(3) 현대성의 원칙 (4) 파학성과 규범생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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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닥슬팍같낙. 

(1) 고유어(문화어) 

(2) 비규범어 

(3) 역사어， 고어， 이두 및 방언 

(4) 사회 정치 용어와 학술 용어 

(5) 한자어와 그 밖의 외래어 

(6) 

중심이 

많이 

지의 주요사적과세계 

관련된 용어 및 포괄적인 

“씬때성말사전’(저112판)에서와 

어휘 가운데 새로 문화어로 

말때싸전’은 이와 관련하여 그 

그올림말의 

다즙은 말들이 

우리 인민의 언어생활에서는 수많은 새말이 생겨나 널리 쓰이고있으며 아름다 

운 고유어툴이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더 잘 이바지하도록 하치 

매 어휘들의 시대적특성과 

도 많은 관심을 톨리여왔다. 

성과를 

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김기종(1992) 에 따르면， 함갱도， 명안도 동의 방언 어휘가 현 

재의 문화어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조선말대사전’에 올라 있는 것이 근 3천여 개에 

이르며 북한의 국어사정위원회에서 확정한 2만 6천여 개의 다듬은 말이 거의 그대로 

올립말로 수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졌성할때사천’의 머리말을 보면 사전씩 

。1 주체사상올 확고한 지도적지 

기초하여 만든우리 식의 

언어리 

라고 균생하고 썼용 하， ‘조선말대사전’도 ‘현대조선딸사전’(체 Z싼)짜 짱일한 원칙에 

따라 편찬된， 동일한 성격의 사전으로 역시 정치 사상성이 철져히 반영된 사전임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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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서도 ‘현대조선말사전‘(제 2판)과 차이를 보인다. 곰 ‘현대조선말사전’(제2판) 

에서의 ‘의약’이 ‘의학’으로 바뀌고 ‘정공업， 민속， 수의， 종교’가 천문 용어에서 빠 

졌다. 그리고 ‘방직， 수리， 자동화， 전자， 체신， 화학 공업， 약학’이 새로이 추가되었 

다. 

지금까지 ‘조선말사전’과 ‘현대조선말사천’(제2판) , 그리고 ‘조선말대사전’의 올림 

말의 대상을 살펴보았는데， 그와 관련하여 끝으로 어느 사전에도 ‘-', L , 'C., 2. 

...... \-,]:, -1, ~-_.‘”’ 퉁의 문자소는 올림말로 올라 였치 았다븐 사선월 지적해 

는 고어의 경우 예외적요폈 ‘, λ[ ……’ 동의 몇 

2.2 

사전에샤익 윷힘쌀 배떨용 자모의 순서에 따르는 것씨 양반적인셔L 깐의 사전 

들 역시 자모의 순서에 따라 올립말올 배열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사전들에서의 

올림말 배열은 엄격히 말하면 완전한 자모식이 아니라 자모 음절식이다. 그것은 올 

립말의 배열이 자모의 순서에 따른 것이되 음절 단위의 표기를 고려한 것이기 때 

문이다15) ‘ 

따라써 여 

은 어떻게 

1) 조선말사전 

것올 구체적으로 

먼처 ‘조선말사전’에셔의 자모 순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또올립말 

기 L t: 2 D 닙 (빙) λ (.6.) 0 (6) ^ ;;;:. 큐 E 

표 효 (õ) 끼 (L니 α ( uc) 뻐 (없) (뻐) (없) (IIE) (재) 

(Al)("r:) M (~) 쩌 (~) (∞) r (.) ]: ~:J .lL 

T π - ’ ‘ ) ~ ~l 쉬 피 써 싸 념 셰 껴l 

위의 

말사전’획 

어 올립 

이 사전에서 고어를 

있는 데 말미암은 것 

15) 이에 대하여는 이병근(1990) ， 정순기 ·이기원(1984) 참조. 

따른현대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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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모의 순서샅 확한워 ‘쇼선이칠자법’에서 규정하고 있관 숨셔칠 따듭 정〈신떼 ‘。’

온 받침으로 쓰일 때에만 해당된다16) 

‘조선말사전’의 올림말 배열은 위와 같은 자모순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올림말이 

다 대둥하게 자모순으로 배멸되어 있지는 않다. 곧 올림말들 가운데 단어， 접두사， 

접미사， 토 같은 것들은 기본적인 올립말로 하여 위의 자모 순서에 따라 배열하고 

있으나 이른바 공고한 단어 결합이나 성구， 속담은 그렇지 않다. 

공고한 단어 결합은 그것을 구성하고 었는 첫 단어를 기본적인 올림말로 올리고 

그에 대한 e든풍이까 ‘쌓남 융어l 딴 줄을 잡아 한자 안요로 플아어 자요숨요로 따 

로따로배 

다시 

다시 

들리다1 (동} .... . 

들려 주다 ..... . 

비교(比較형 j ‘’‘’‘’ 

에 대한 몇 예를 들면 다음과 

비jiI 떤사썩 방쩡 較 歷史的 方法) ...... 

비표 

비교 언어학(比較 言語學) .... 

비교의 급(比較~ 級) .... 

그리고 성구(론적 단위)와 속담은 다음에서 보듯이 그것을 구생하고 있는 단어 

의 뜻풀이가 끝난 다음에 딴 줄올 잡아 한 자 안으로 들이어 배열하되 그 앞에 

‘<>’표를 놓고， 여러 개의 경우에는 줄올 바꾸지 않고 잇달아 배열하였다. 

가렵다( 

<> 
)형 ) ...... 

귀가 가렵다(간지 

16) 이와 장이 ‘ α ’온 l쌓했혹효 쓰일 때에만 해당되므로 ‘조선땅서천’에서는? ‘。’으로 시작 
되는 어휘둡윷 ‘ λ’빵파 ‘ z ’빵 사이에 올리지 않고 자용으로 시작찌는 어휘씀01 끝난 
다음어l 싣고 있는데， 이는 ‘혐대조선말사전’(제2판)과 ‘조선말대사전‘도 마찬가지이다. 





대 8 (對)(멸 

대 9 (수) ...... 

대 10 (對)(관} .... . 

대 (大)(두} .... . 

-대 1 (代)(미) .....• 

- 대 2 [토} ..... 

만’ 
만2 

만3 

만‘ 

-만 

-만2 [토〕… 

2) 현대조선말사전(저12판) 

173 

‘현대조선말사천’(제2판)에서 올림말올 배열할 때 따른 자모의 순서는 다옴과 같 

다. 

「 λ (0) ^ :;'t 휴 π 

뼈 μ 쩌 ~~ì~ ...L..u. Tπ- 1 ß M 꺼헤 

피귀의과뉘패쉬1 

‘조선말사천’과는 달리 ‘현대조선말사전’(제2판)에서 이처럽 자모의 수가 줄어든 

것은，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이 사전에서는 고어를 올림말로 올리지 않아 옛 자모 

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조선말사전’의 자모에서 ( ) 속의 옛 자모틀을 제외 

하면 실제료뉴 틸라겠 것이 없다. ‘현대조선말사전’(쩨3쨌)씩 이려한 ‘ 순서는 

‘조선말규볍 01 며， ‘。’의 순서는 때 이다. 

‘현대조씬 옳림말 배열 방식에서도 말사전’ 

과 비슷한 , 올림말의 배열에서 차이를 

보이지 

우선모튼 위의 자모 순서에 따라 배 
’ 
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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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립말의 배열에서의 차이는 ‘하다， 되다’ 복합 용언의 배열이다19). 곧 ‘조선말사전’ 

에서는 다음의 예에서 보듯이 ‘하다， 되다’ 복합 용언을 기본적인 올림말로 잡아 자 

보찬으로 배열하했용헤， 

” 

) 

카
 

샤
 함
 γT
 
빠
 

… 
ν
기
 얘
 「

η

때
 싸F
 
mm 

‘? 

’ 
) 
1 

μ廠w뺑
離
w
 따 폈
얘
 
째
 

작
 
작
 
작
 
작
 
작
 

-
시
 자 
-
시
 -
시
 지
 

댈커 덩 떨커 녕 (쑤)-‘ .... 

덜커덩멀커덩 :하다〔통} .. 

불록불룩〔샤 

불룩불룩:하아싹-](행} ... 

‘했대조선말사천’(제 2싼)에서는 

하여 풋뚫어뚫 짜고， 그 

적인 예를 북。l 띈 다옵과 같다. 

야’복합 

에l ‘하다， 획 

그앞 

배열하었 

시작1 (명} ...... 시작하다〔통)(타) 시작되다〔동)(자) 

덜커덩혈커 덜커덩원처썽하따〔동)(자.타) 

그리고 단어 결합온 그 첫 단어률 기본적인 올림말로 올리고 그 뜻풀이가 끝난 

다옴에 딴 출을 잡아 한 자 안으로 들이어 자모순으로 배열하고， 명언 및 성구， 속 

담도 그렇게 하되 그 암에 ‘o’표를 하혔으며， 여렷일 때에논 앗달아 배열하혔논데， 

δ1 ‘조션말사씬’에서획 배열 그대 

성구로 윷썩첸 것까지 완천허 

끄러나 그렇짜 해서 두 사전에 

것은 아니다. 약령 ‘조선말자전 

19) ‘혐대조선말사전’(제2판)과 ‘조션말대사전’의 ‘일러두기’에서는 이를 파생어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하다’는 관정에 따라서는 파생 접미사로 볼 수도 있으나 ‘되다’는 파생 
껍미사가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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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고 흰사역위 정우아 ‘소션말사전’에서처럼 획수잡 고려학지 않앓다(‘현대조선 

말사전’(제2판)에는 주 21)에서 보듯이 한자어에 대한 한자 표기 자체가 없다) . 

한편 ‘현대조션말사전’(제2판)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간 올림말， 예컨대 ‘9.9 

절， 480분로동시간， 8시간로통제’ 같온 것들도 수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올림말들 

은 그 숫자의 발음에 따라 배열하고 있다. 곧 '9.9컬’은 ‘「’항에셔， ‘480분로동시 

간’은 ‘ A ’함에서， 그리고 ‘8시간로통제’는 ‘} ’항에서 각각 자모순에 따라 배열하였 

다. 

3) 

고어， 이두를 따로 모아 

Jl어， 이두와 그 외의 

‘5졌센말대사전’ 

하겠 

‘조선발째사씬’회 방언↓ Jl어， 이두를 제외한 옳혐쌍외 쩔싼 모 순서와 

배열 방식에서 ‘현대조션말사전’(제2판)과 같다. 우선 자모 순서는 기존의 ‘조선말 

규범집’을 수정한 현행의 새 ‘조선말규범집’에 따르고 있으나， 자모의 수 및 순서에 

서 ‘현대조선말사전’(제2판)의 그것과 달라진 것이 없다. 

그리 융핑딸짜 째였에서도 ‘현대조선말사전’(체 2딴)처협 기본적얀 웅립말은 자 

하고， 

따다’ 복합 동사는 앞 성 

배영하였다. 

뭇풀이를 

단어 결합과 성구， 속담， 구호도22) ‘현대조선말사천’(제2판)과 마찬가지로 그 첫 

단어를 올립말로 올리고 그 뜻풀이가 끝난 다음에 딴 줄올 잡아 환 자 들이어 자모 

순으로 배열하되， 생구， 속담 둥온 그 앞에 ‘o’표를 하였다. 그러나 단어 결합의 

경우에는 ‘현대조선말사전’(제2판)에서 기본척인 올림말로 실였던 ‘다시없다’를 ‘조 

선말사전’에서처럼 다시 단어 결합으로 올리는 둥의 차이롤 보이기도 한다. 

동음 이의어는 별도의 율립말로 올리고 어깨번호를 불이어 품사 차례로 배열하 

였다려뾰 홍헬환 환뺑척 부류의 것들은 사회 청치척 씌억 언어 생활에 

말을 먼처 놓되 고유어， 했자， 외쐐씨씩 차례로 배열 

22) ‘현대꿨선얄사천’(재2딴)에서는 ‘명언’이라 하여 
말로 싣고 있다. 그런데 

’가 쓰이고 있고， ‘현대조선았사섬’〈 
록때였l썼 말둘이 여전히 ‘조선말대사천’에 올림말흥 용혀져 있다， 따않서 ‘조션말대사 
전’에서의 ‘묶호’는 ‘현대초선말사전’(제2판)에셔의 ‘명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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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동음 이의어의 배열에서 소리의 길이， 한자의 획수는23) 고려하지 않았 

다. 

콸으로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간 올혐말틀은 숫자의 발옴에 따라 해당 자R향예 

열하고 있어 씨 역사 ‘현대조선쌍사전셰2판)과 차이 

방언은 Jl어， α| 두와 함께 시，전 뛰어1 부록으로 

의 올림말 배열에서의 자모 순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았는데 먼저 

ï L C. ~ 디 님 A (0) ^ ~ 격 E 표 효 끼 ￠ 

>>. ht 

써 쾌 꾀 

~ ~ 

궈 패 

r 1T - ß ~ •l 

이러한 방언 표기를 위한 자모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정온 새 자모 ‘뀌’를 만틀어 

쓰고 있는 것이다. ‘꺼’는 ‘ R ’와 ‘ ~1 ’의 중간소리인 [E)음율 적기 위한 것인데 예를 

다음과같다 

우다[Euda)(짱 

쉬 울(Eul) [벙 

방‘전편의 ‘일러추가’이l 서는 이러한 ‘씌’획 차례를 방언훼 쓸성과 관련하여 ‘ 

‘뀌’의 사이로 잡는다고 하였으나 실재 을립말 배열에서는 위의 차례처럽 ‘ R ’와 

‘귀’ 사이에 놓고 있다. 

:τ따고 ‘ l ’와 ‘ R ’ 샤허에 놓인 ‘ • ’아 차혜도 ‘조선말사천’예 셔 ‘ • ’를 ‘ } ’화 ‘ F ’ 
놓은 것확 착씨칩 보이고 있다， 

올림말옹 우 자모 순서에 따라 빼열하고 있는데， 땅언 및 고어， 

제외한 올링말의 배열과는 달리 모든 올림말 단위의 것들을 대둥하게 기본적인 을 

23) ‘조선말대사전’에셔는 한자어의 경우 뭇풀이 뒤에 ( )속에 한자를 제시하고 있다. 
24) 이 자모 순서뉴 빵연현의 ‘일러두기’에서 첫함고 있는 것이 야니였 실제 옳립맞 빼혈 

에서의 자모 
‘π ， 끼’의 

사실로 이루어 옳 때 인혜의 장붓Jil_인다. 곧 1 
쩌렵다’가， 1 ，879쪽에늠 ‘꺼’항의 올림밭 가운데 ‘끄나플~꿰이’자. 1 ，880쪽에는 ‘섬우 
래기~끄나팔’이， 그리고 1 ，881쪽에는 ‘까그매~껄쩨이’가 실려 있고， 1 ，882쪽에는 
‘효’항의 ‘훌치~훼답’이， 1 ，883쪽에는 다시 ‘￠’항의 ‘띠비떡푸리’가 수록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불 때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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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말로 

재갑다〔형) ...... 

재국(율) 치다 ..•... 

재 기 [ 명 } ..... 

재기(를) 치다 •... 

그리고 

있으나， 

다음에시 

기2( 명} .. 

-7]( 토} ..... 

” 

… 

“ 

” 

]

]

쩨4호(’93. 겨울) 

배열하고 있다. 이를 테면 

별도의 올림말로 올려고 어째 

따른 배열인지 아닌치 

배열된 것들이 있는가 

또 다음처럽 그러한 배열에서 벗어난 것틀도 있기 때문이다. 

정게 I(대} ..... 

정게2(명〕… .•. 

히다I [뺑]- ..••. 

히 

{
싸
 μ
ι
 

펴
 。
슨
 

짧
 

고려 여부가 분명하지 

하고 뒤에 놓기도 했꺼 

쏠립말 배열과 판련하여 ‘ 
껄명은 없다. 

배열하고 

왜냐하면 

의 말을 

연 다읍과 

판한 설명만 



같아. 

짙 1: (tsi:l)( 영 }.…‘ 
첼2(명 } ..... 

니 S(대 } ..... 

니: (ni:)(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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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에와 아두는 경휴 고어 견에 수휴되어 없논데， 써미 앓역i 서 얻듭하였*아 

이틀을 한끌로 왔기된 옛말， 삼국 시대 빛 고려 시대의 이두와 한자로 R기된 옛 

그리뇨 후기 씨두로 요기된 씻얄의 사} 부류노 냐누어 싣고 

번저 이러한 고어와 이두의 옹렴말 배혈에서의 자모 순서를 상펴보면 다움과 갇 

-,( ), L , CA , Lι，~， ), ë( è1 .1 1A 없 i!Ø .λ. ~ A. i!l[ 

‘ ” ’ 
~~， ÕÕ) , 륙 ,0(01 , DA) , 15 , 님 (비， 11[, 111., \\Q, 11\[, ~μ ， I!l., l!E), 빙， λ 

(A기 AC , κ， À1I，끽， λε ， Ai., λ 찌， A , φ(0) ,^. 격， :!L, 

고. 효. TI. LL. α. 뼈. 뻐 • )1.. ~. 굶. 00. o • ’ ‘ o • 

r. 1, ~， •, .lL, T , τr ， 1 • ‘ N • ~. 11 , 헤 , 

피.1니 , 뉘， π1 ， -1. 1. 과， 퀴， 패. 궤26) • 

‘조선발대사천’의 이러한 고어와 이두 R기를 위한 자E는 ‘조선말사천’의 그켓에 

해 우섬 그 수자 크게 찰어났응윷 볼 수 있는해， 이는 ‘소선말사전’에 

고어룰 수록한 데 반해서 ‘조선밥대사천’에서는 고어와 이두를 넬리 섣고 있는 데 

것이따. 그떤가 하tB: 자모악 수에서 뿐만 약냐라 차례애셔도 차。l를 

는데， 먼저 자음의 경우 ‘조선말대사전’에서는 ‘조선말사천’과는 탈리 ‘&’올 ‘。’ 양 

26) 고어 원의 ‘일러두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모 순서에는 ‘ • ’가 빠져 있요나， 이는 인 
쇄의 장옷으로 보아야 한다. 그것온 설제 올림발 배열에셔는 ‘ l ’ 다옴에 ‘ • ’항을 뿔 
도효 서l워 옳렴말을 싱고 있기 에문이따， 뿐만 아니라， ‘ ’가 ‘영 2i두기’에셔는 ‘ι ; • 

로， 올림말의 배열에서는 ‘ ! ’로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인쇄 잘못으로 보아야 한q.; 
그런가 하연 욕링말에쓴 ‘눔시윷， 눌~.~’ 같온 말들이 수록되어 있으나， ‘일러두기’ 
의 자모 순서에서는 ‘’0] ø빼져 있는터i 야는 인쐐의 잘짖으로 보기는 어렵q.. 그려 
이러한 사실롤은 결과척으로 ‘조선말대사전’의 ‘일려두기’가 그만큼 치밀하지 못함율 
의미해 주는 켓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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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율 ‘ 0)’과 ‘ z ’ 사이에，::1.리고 이른야 합용 병서얀 ‘「’계， ‘」’계， ‘-’ 

계， ‘ n ’계， ‘ H ’계， ‘ λ ’계의 겹자모를 각각 그 첫째번 자모 다음에 놓고 있다. 그리 

표음의 쳤우 에는 ‘ • ’흘 ‘ l ’ 다읍 에， ‘.1 ’를 ‘ 9 ’ 다음때 놓고 있다. :1러나 ‘ 
션말대사천‘ 고어 편의 ‘일러두기’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 없어 ‘조선말대사전’에셔 

휘회 자모틀의 차례룰 왜 그렇거I 챙했는카를 구체쩌으로 얄717t 어렵다‘ 

에와 이우9~ 올힘않 llß 열은 위껴 자모순에 따싹 배멸하펴 한글료 표기된 뺏 

의 갱우에는 단어 결합， 성구 풍을 그 첫 단어의 올림말 항목에서 뜻풀이가 끝난 

딴 쫓융 잡아 한 샤 안요로 슬여 llß 열하 앞에 ‘’표를 ·좋았냐. 그컨 

해당 단어 걸압이나 성우가 여렷일 때에는 고어(이누) 외의 올림말의 J것과는 달 

리 그 모두의 앞에 ‘o’효를 하고 옛달아 배열하고 있는데，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 

였어 일환성을 결여하jl 있다. 여l 률 뜸변 다유짜 갈다. 

헐 • 다〔←소다〕 

ô뽀아 가는 별 ..• 

움〔←탕 용 J (명 

O~~블 헤왈다 ...... O~~ 물 내다 ...... 0덩 4 매 브티다 ...... 0팅 4 의 

닉다 .. ‘… o덩 슐 역 q...... 양 슐 봐다 ... … 9탕 슐 첩다 ...... 장텅 * 조려 
혀다 ... … O~ 슐 없다 ... 

<>모홀 에다 ..... . 

<>목 

o목 딛 찢다 ..... . 

<>목 예다 ... . 

그리고 삼국 시대 및 고려 시대의 이두와 한자로 표기된 옛말과 후기 이두로 표 

키힘 옛말화 갱우에용 딴어 결항씨냐 생구 같은 켓들을 보투 기본적인 올림 

에 자요숨오로 IIn 영한고 있쏟더1. 삼싹 시대 떻 고려 λl 다l 익 이동와 한자로 표 

기된 옛말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딛 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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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팅 웅 너르다 •.•••• 

* 밭〔명 } ••••• 

* 밭 
동융 이의어는 별노외 을링말로 올라고 어째번호를 붙여 배얼하퇴， 대체‘로 풀사 

차례로 배열하고 있다. 

가l( 명} .. … 

가2(수} ... “ 

가-(←개↓자 。1) (통} ... 

-가l(토) .... 

디다S(통}.‘ 

디다6(행〕…… 

* 더3(명 

* 더‘〔수}… ‘ 

* -더 
* ~다1 [동) ... 

* ~다2[챔 

味(미) l[탱 

짧(미 )2[토} .. 

有릅(유지 )l[명} .. 

堆(唯)只(휴자 

:::r씌나 이러한 쑥사 차쩨에 따른 배얼야 업겪하게 적용되고 없찌는 않다. 11찌~늄 

그에셔 벗어나는 배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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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마I(←현-마)(부) .... .. 

• 현마2(←현-마)(대) .. . 

- 현마3(←현-마)(부) .... .. 

* 가다I(명) .. .. 

* 가다2(형 ) .... .. 

* 가다，3(풍〕… .. . 

2.3 률림말의 표기 

사천이 따르고 있는 맞춤법， 또는 발옴이나 행태론적 청보훌 표기에 반영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율람말의 형태가 달라질 수가 있다. 따라셔 여기에셔는 북한 사천들 

에셔의 율렵말 표기에 대한 것율 살펴보기로 하쨌다. 

1) 조선말사전 

남북 분단 이후 북한에서는 1954년에 그들 나름의 독자척인 맞춤법인 ‘조선어철 

자법’율 체정하였는데， ‘초선발사천’에서는 방언과 고어률 제외한 을립말은 ‘조선어 

철자법’율 따라 적고 있다. 그리고 방언은 ‘조선어철자법’에서 규정한 40자모로 맞 

춤법식 표기률 하고 있고， 고어는 필요한 청우 40자모 외의 옛 자모로 객고 있는 

데， 이률테면 다옴과 같다. 

굵지다〔형 )(방언) .... .. 

높지 거니 〔부)(방언) .... .. 

집오래 〔명 )(방언) .... .. 

짚세기〔명)(방언) .... .. 

흩외다〔동)((옛)) ...... 

-~봐〔토)((옛)) .. ‘ · 

쭈미다〔동)((옛)) .... .. 

끄다〔동)((옛)) .... .. 

그리고 ‘초선말사천’에서는 올혐말 표기에서 소리의 길이가 나타나도록 길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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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다3(통} .. 

역여 쓰기 •• a ••• 

띄여 쓰다… 

딴눈〔명} .. … 
<>딴눈으로 보다 •..... <>딴눈(을) 주다; ..... <>딴눈(율) 활다(뜨다) ..... . 

한-[두J- ...•• 

-질〔미 

-은〔토〕… -

-는지〔효J…… 

2) 현대조선말사전(저12판) 

‘험대조선말사천’(져12한)은 올림 

에 따라 

‘초션어철자법’갱생 캐 

달리 올힘얄 기에서 긴 소핵 

‘”를 ~얘기없 향에 따라 ‘ 

철’길， 이 

잔치집[-쩡 J[명} ..... 
장옆〔명) •..•.. 

철길[-껄](탱 

이몸[인; 

파 같이 사이표 ‘” 없이 척고 있다. 

‘조션말규뱅 

하지 않았X며， 

’에서 

또한 ‘하다， 되다’ 복합 동사는 ‘하다， 되다’ 앞에 ‘:’올 찍지 않고 ‘합격하다， 합 

격되다’ 같이 적고 있으며， 단어 철합으로 된 올립말은 ‘자나깨나， 참깨같다’처럼 

쓰고 있다. 

나 올림말야 복합쩍인 경우에눈 ‘선않사전’과 형태 분석 

ÀI 앓았으며， 성장늠 뛰억 쓰거나 토흩 섭r닙하되 ( )로 

하였다. 그리고 접두사， 접미사， 토에는 역시 불임표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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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말대사전 

‘조선말대사전’에셔는 방언과 고어를 제외한 올립말용 ‘조선말규범집’(1966)율 

수정한 새 ‘조선짤규벙성’(1988)을 I짜 쳤 jl 있다. 

신 소리 표사짜갱〉 사이표， 그리J 짝합어로 원 올림딸 썽태 분석온 

할사전’(제2판〉싸 마찬가지로 하지 않았으며， ‘하다， 되다’ 북합 동사， 단어 

합 및 생구， 그리고 접사， 토의 표기 또한 ‘현대조선말사전’(제2판)과 동일하다. 

방언의 올림말은 한글 자모로 맞춤법식 표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앞에서 살펴 

붙았몫이 40자모 외에 옛 자모 ‘·’와 ‘ H ’와 ‘뀌’의 중간 소리인 [E)옴을 척기 위 

모 ‘ 뀌 ’를 딴쓸어 쏘고 있다. 

긴소리에션 ‘:‘ 표λl 를， 

테면 다음과 같다. 

기 :다[ki:da][동) ...... 

:[to:m](명 

방마ol[뼈 

호얘이[hom았 J [ 

라에는 하었는데， 

이 외 복합어로 된 옳립말의 형태 분석 및 단어 결합， 토 술의 표기는 위의 방언 

과 고어를 제외한 올립말과 같다. 

고어는 다시 세 부류로 나누어 실었는대， 첫째 부류인 한글로 표기된 옛말과 셋 

후기 이우효 표기된 옛말온 푼헌에 냐약난 대로 썩씩， 첫째 부류는 

었으며 셋째 부류는 그 뛰어)로 한자의 현때융짤 제시해 

리고 둘째 *유뷰앙1 삼국 시대 및 려 시때의 이두확 한자효 표기된 옛 

이두나 향찰의 해독을 토대로 한 추정 형태를 한글 자모로 척고 그 앞에 ‘*’표를 

불이어 추정 형태임을 보이고 있는데， 모옴，교체로 말미암은 다른 형태들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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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그것들을 ‘/’으로 갈라 표시하였다. 예를 간단히 보이면 다옴과 같다. 

· ι · 이〔명} .•... 
솔 • 고〔명}.…‘ 

* 갖장다〔형 
* 누루〔명) ... 
* J앙‘소〔명 ]“…·

* 7r닥/거턱 
* 오시/우시/이시〔수} .. 

敢是터乎훗(교시백호의)(토) ...... 

是如옳乃(시썩사내).… ‘ 

홉有去等(위유거둥) ...... 

마무혀 

지까지 용한의 국어 사전왔인 ‘조샌얄사천’， ‘현대졌전말사천’(제e환)， 그 

리고 ‘조선말대사전’의 올림말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다옴과 같온 몇 가지 톡정올 

불 슈: 았었 

우선 북한 사전의 가장 큰 특정은 사전 편찬에셔 정치 사상성이 강조되고 있고 

1960 1녔대 f양았 이후 더~ 강화S피 있는 껏인데， 이러한 것이 사천의 융혔말의 

선정， 배열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았다. 그리하여 ‘현대조선말사전’(제2판)과 ‘조선 

말대사전’애서는 이용바 그찮씩 문확어가 융협말의 쭉심이 없에 있에， 그찮 사회 

에서 정치척으로 만들어졌거나 그들의 수령이 썼다는 말을 가리키는 명언을 올림 

말홍 섭고 있다. 그려고 동융 。1 의써의 배엽에서 강옹 문협적 부류의 것들은 사회 

정치객 의의가 큰 것들을 앞에 놓되，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순으로 배옐하고 있 

다런가 하면 방언파 교어가 사때에 따라 올립얄싫 올려지기도 하고， 째외되기 

도하였다. 

사천회 올림딴깎 또 싸른 특생은 올링앞의 배영 방，생어! 었다1 공 율협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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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 단어 결합， 성구 퉁은 그 첫 단어톨 기본척인 올림말로 율려 뭇훌이률 하고 

그 뒤에 딴 줄율 참아 한 자 안요로 돌이어 배열하는 방식율 취하고 었다. 

올림말의 표기에셔도 ‘현대조션말사전’(쩨2판)과 ‘조선말대사천’에서는 긴 소리， 사 

잇소리 혐상， 그리고 복합어로 된 율렴말의 형태 분석율 표기에 반명하지 않는 퉁 

(‘조선말사전’에셔는 긴 소리와 사잇소리 표시는 하고 있으나， 옳림말이 북합어인 

경우 형태 분석온 하지 않고 있다) 그 나홈의 륙정융 보이고 있다. 

이 글온 북한 사천의 융렴말에 대한 개략객인 논의에 지나지 않는다. 앞으로 이 

에 대한 보다 체계척이고 깊이 있는 연구가 지속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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